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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아동 청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정 폭력 경험이 한 상담자의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지 알아보는 연구이다. 연구 목적은, 이 상담자의 삶의 연구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다른 내담자에게 긍정적 효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접과 관찰을 통해 대상

자를 이해하고,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는, 아동 청소년기에 경험한 가정 

폭력이 한 사람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극복'을 통해 ‘폭력'의 부정적인 삶을 ‘상담사'가 되는 긍정적인 

삶으로 재구성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한 사람의 생애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시각과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의미를 부여했다.

주제어  가정폭력, 가족관계, 자아정체성, 극복, 삶의 재구성, 내러티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from father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one counselor's identity and the outcomes in their life. The 

research aims to explore how studying the life of this counselor can provide positive effects to other clients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s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of the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subjects, adopting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based on counseling 

content. The research findings demonstrate that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haping an individual's identity and that through 'overcoming,' one 

can reconstruct a negative life of 'violence' into a positive life as a 'counselor.' Furthermore, these experiences 

have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individual to perceive themselves more objectively and to find meaning in 

personal growth and maturity throughout their life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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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

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기에 가정 내 폭력

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범

위와 사회 공동체에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폭력 경험은 성장기 아동 청소년

의 정체성 형성, 인간관계 형성, 자아 개념 등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 영향

을 줄 수 있다.

‘가정폭력’은 다양한 이론이 있다. ‘외상이론(Trauma 

Theory)’, ‘자기정체성 이론(Identity Theory)’, ‘연결성

이론(Attachment Theory)’, ‘정서조절이론(Emotion 

Regulation Theory)’, ‘인지이론(Cognitive Theory)’ 등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상자를 심층

적으로 이해하고, 상담 개입방법을 모색하였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지원과 치유를 제공하는 중요

한 역할을 맡고 있다. 폭력 경험자인 상담자 자신도 이

러한 개인적인 경험이 상담자의 역할과 전문성에도 도

움이 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폭력

을 경험한 한 상담자의 내러티브를 알아보고, 그가 어

떻게 이러한 경험을 극복하고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내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필요성이기도 하다.

연구의 문제를 몇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아동 청

소년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영향

은 무엇이 있는가? 둘째, 폭력 경험을 한 자신의 내러

티브를 통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였는가? 셋

째, 폭력 경험으로 인해 가족관계 형성의 영향은 어떠

하였는가? 넷째, 폭력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

의 영향은 어떠하였는가? 다섯째, 자신의 삶을 통해 어

떻게 극복하였는가? 여섯째, 상담을 통하여 어떠한 삶

의 변화와 성장으로 재구성하였는가?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폭

력을 경험한 한 상담자의 부정적인 요인이, 또 다른 피

해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폭력에 

대한 이해와 극복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상담자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

하는데 있다.

2. 문헌 고찰

2.1 가정 폭력

가정 폭력 연구의 범위는 주로 가정 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폭력에 대한 현상도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

다. 동시에 가정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로 도식화하여 

나눌 수 없는 점도 있다고 본다. 한국여성의전화 인권

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일 년 동안 가정 

폭력과 관련된 상담 건수는 475건으로 보고되었다. 전

체 폭력피해 1,084 건 중 여성 피해는 1,030 건으로 여

성 피해가 94.6%였다. 가정 폭력은 사적인 생활공간에

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폭력에 비해 많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폭력의 강도가 크고 빈도수가 많아

서 피해는 더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의 피해자

인 여성들은 폭력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므로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전문가들

이 후유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정은, 2018)[3]. 

특히 가정 폭력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직접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극단적으로 강

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노경임, 2012)[5].

2.2 가족 관계에서 폭력

가족 관계는 인간의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근원적인 

관계이기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

므로 가정 폭력은 다른 폭력보다 개인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2020년 

상담통계에서, 가정 폭력 가해자의 가족 분포는 전, 현 배

우자가 58.3%, 부모(친계포함) 19.94%, 형제자매 6.1%, 

시부모 3.6%, 자식(아들/딸) 3.2%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으로는 폭언, 멸시, 욕설 같은 정서적 폭력이 67.6%이며, 

손발로 구타를 하거나 기물 흉기 위협 등 신상에 관련된 

폭력 53.7%, 경제 활동에 관련된 폭력 22.7%, 성추행, 강

간, 성적의심 등 같은 성적 폭력은 20.6%였다. 가정폭력

의 피해자들은 외상과 고통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함으로써 사

회에서 다양한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를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

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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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아 정체성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살아온 삶의 환경과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인식하며 또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서 자

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또 사람은 누구나 삶의 과정

에서 때마다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 욕구 충

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가장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할 가족에게 폭력을 당할 때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고 또 삶의 역할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현상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증상과 후

유증을 이해하는 것이 잘못하면 피해자의 병리적인 측

면이 강조되어 그들에 대한 낙인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

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박지현ㆍ최지

영, 2016)[4]. 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결과가 피

해자들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해하거나 

너무 작은 틀에 가두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아마르

티아 센(Amartya Sen)은 이를 인간의 축소화로 설명

하고 있다(김정명, 2021)[1].

특히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

가며,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에 

대한 의미, 즉 경험에 대한 해석이다(김병득, 2012)[2]. 

가정폭력 경험자 또한 자신이 살아온 환경 속에서 자신

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설정하며, 자신의 욕구와 정체

성을 인식 한다. 자연스럽게 이 과정이 개인의 삶의 의

미와 자아의식을 찾아가게 되고, 또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2.4 극복

사회구성주의 시각에서, 삶의 전반적인 인식과 경험

은 삶의 여러 과정과 관계를 통해서 구성된다. 각 개인

의 독특한 다양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의 가

정 폭력의 외상 경험이 오히려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발달하여 

이 또한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

페인(Payne, 2005)은,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다

양한 방법으로 탐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러 연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을 종합적

으로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

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련한 탐구의 결과는 피해의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보다는 폭력 피해자의 삶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

초를 만들어서 극복하도록 할 수 있다[15].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개념과 욕구를 가

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개인의 내러티브는 그 사람

의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Yarhouse, 2008)[16].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주의 시각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아 인식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

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에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하였

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거

나 아니면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경우

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벗어나

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더 좋은 삶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피해자들은 그 상

황 속에 갇혀서 피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사람

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또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진 합리적인 선택을 원하

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폭력 상황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피해자를 공

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 편에서는 피

해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폭력 피해로 인한 아

픔과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사회에 대

해 더 부정적인 인식으로 몰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런 상황이 피해자들의 삶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거나,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아폰테(Aponte, H, J,)는 가난하거나 억압 받아온 사

람들이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옹호

하는 일은 그들이 살아온 삶과 가치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서진선, 2017)[5]. 따라서 가

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탐구는 원치 않게 지속적으로 겪

게 된 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와 또 피해자 안에 형상된 자아상을 이해하고 

행동 양식과 가치관을 잘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이고 희망

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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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삶의 재구성

폭력은 인간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신

진욱(2004)은 포비츠(Popitz)의 이론을 인용하며, 폭력

의 의도성, 육체성, 권력이라는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다(2014, 배영미)[13]. 그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폭력행위가 타인에 대한 절대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힘을 통

해 인간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무력해 질수 있는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2014, 배영미). 호네트(Honneth, 

2009)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이 살

아온 삶의 과정, 삶의 다양한 측면들, 중요한 사람들과

의 관계,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더

불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이상과 행동의 지

향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14].

따라서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환경 속에서 개인이 

폭력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처해 왔는가? 그 사람이 살

아가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이상과 행동을 지향하고 있는

가?(2014, 배영미)[13]. 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들이 

살아온 과정과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를 이해하여 지

나온 시간을 되돌리거나 일어난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새

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 삶을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는, 인간 삶의 사건들을 재구성하여 의미를 

가지게 되며, 그 사건과 경험들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다(오은영, 2023)[6]. 내러티브를 ‘순서

를 가진 이야기’라고 볼 때, 내러티브 안에 연대기적 시

간, 사건들의 인과적 관계, 이야기 주제의 의미를 가진

다(윤견수·김순희, 2013)[7]. 

내러티브는 화자(연구 참여자)의 경험(과거의 사건

과 행위)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다시 구성하여 사건이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내러티브는 개인 

경험의 주요 맥락이 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장소와 때 

그리고 상호 관계에서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2014, 배영미)[13]. 개

인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만

이 아니라 그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으로써 사회와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과거로부터 현재

에 영향을 주고, 미래까지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다(김이병도ㆍ박현민ㆍ서우승ㆍ이창배, 2019)[8]. 

내러티브는 일상생활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아니

라, 각자의 경험에 대한 의미 있는 이해를 위한 탐구 방

법인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때로는 폭력관계

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나 잠재적인 아동학대의 가능

성을 가진 존재로 대상화되거나 가시화되기도 한다. 그

러나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

화하기보다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저술하는 저자 또는 

화자로서 즉, 주인공으로 위치 지운다. 그리고 연구자

는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의도와 동기를 이해하고, 그 

이야기가 구성되는 삼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2014, 배영미)[13].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대상

화’하거나 ‘주변화’하지 않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

에 대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이점이 있다(주재홍·김

영천, 2012)[1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내러티브는 생애 주기적으로 

경험한 폭력의 의미와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

다. 또한 개인의 내러티브는 그 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맥락 안에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

작용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도

록 돕는다 (이승주ㆍ정병수, 2015)[9]. 경험된 폭력과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가정폭력 경험자가 자신의 목

소리로 내러티브를 구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 내

적 실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첫째 경험된 폭력에 대한 인식

은 무엇인가? 둘째 폭력 경험 과정에서 정체성은 어떻

게 구성되는가? 셋째, 이러한 경험 속에서 긍정적인 삶

으로의 삶의 재구성은 무엇인가? 이다.

3.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55세 여성, 기혼, 학력은 대졸, 직업

은 전에는 미용사, 현재는 상담사이다. 1명의 참여자를 

4차례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얻은 상담내용의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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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1차 자료로 하고 연구자가 상담한 다수의 가정

폭력 상담사례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서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가정, 학교 등 다중적으

로 폭력을 경험해 왔다. 어린시절은 알콜중독자인 아버

지의 폭력, 결혼해서는 알콜중독자인 남편의 폭력으로

부터 헤어나오기 힘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의 연속이었

다.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모진 학대는 삶의 의지를 놓

고 싶을 정도로 삶의 무게가 가중되었다. 참여자는 가

정폭력 경험자로서 상담과정을 통하여 자신 안에 내재

되어 있는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극복이 

되었고, 삶의 재구성이 가능케 되었는지를 상담을 통하

여 연구가 시작되었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상기 수집된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에서 주요 사건, 

그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하위 

범주들을 추출하고 상위 범주 내에서 이야기들을 연대

기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장 텍스트를 연구 

텍스트로 전환하여 분석하는 과정은 생애 주기적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의미의 내러티브를 연구자가 직접 이

해하고, 정체성과 관련된 범주와 테마가 출현함에 따라 

올바른 방향 제시의 방법들을 도출하였다(2014, 배영

미)[13].

4. 연구 결과

4.1 아동 청소년기 폭력 경험과 정체성 형성

앤더슨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폭력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외상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강조한

다(Andrerson, 2012). 생애 주기적으로 경험된 폭력은 

연구 참여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연구 참여자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2014, 배영미)[13].

연구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외모도 뛰어나고, 인기도 

있었지만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폭력, 시어머니의 학

대, 타인의 무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 참여자는 폭력

의 상황에서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타인의 의지에 따라 자신을 맡기는 

경험을 한 것이다(전신현, 2019)[10]. 지속적으로 반복

된 폭력 경험은 연구 참여자가 자기 신체에 대해서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의식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

리고 외부로부터 존중 받고 싶은 기대 또한 갖지 못하

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긍정적인 태도와 반응은 개인의 자기의식을 증진하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홍세은ㆍ

정지수, 2019)[12]. 그러나 동시에 타인으로부터의 긍정

적인 반응을 기대하였을 때,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갖기 어

려워진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는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4.2 폭력에 직면한 객관적 자아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동안 자신

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오랫동안 폭력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오면

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늘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희생하며 살아왔다. “아버지로의 폭력에도, 좋은 성적

을 내면 아버지께서 술을 덜 먹을 것 같아서 공부를 열

심히 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

고 칼로 위협을 해도, 오직 아이들과 가정을 지켜야겠

다는 일념으로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와 언어폭력에도 꿋꿋이 참았습니다”. 이러한 이야

기를 쏟아내면서 연구 참여자는 폭력 앞에 직면한 자신

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객관화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비록 유아기부터 폭력을 경험해 오면

서 그의 자아 정체성은 크게 혼란과 격정을 거쳐 크게 

훼손된 상태로 오늘날 까지 살아왔다고 한다. “연구 참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자기실현을 위한 선택을 이해했다

(2014, 배영미)”. 이제는 그 문제 앞에서 직면한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한다.

4.3 삶의 질 향상과 재구성

폭력이 ‘다른 사람의 자아의식을 손상하는 외적 강

제’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자아실현이 

방해받게 된다고 했다(문성훈, 2010). 연구자는 연구 참

여자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는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센(sen)은 ‘혹독한 발견이 이루어질 

때조차 중요한 선택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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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ㆍ김지현 역, 2009). 연구 참여자는 자신을 알아가

는 과정에서 더 이상은 자아 정체성이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며, 자신에게 편한 선택을 하며 살 것을 다

짐했다.

연구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다

중적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는 매

일 술을 먹고,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아내인 

연구 참여자와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칼로 위협하며 

온갖 난동과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 참여자는, 아

이를 데리고 교회로 피신하여 괴물 같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놓지 않았다. 결국 후에는 알콜 

중독자인 남편이 술을 끊고, 교회를 다닐 정도로 상태

가 좋아졌고 늘 아버지의 폭력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아이들도 평안을 되찾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잘 성장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는, “저는 신앙 아니었으

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신앙 이예

요. 오랫동안 참고 괴물 같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였더

니, 사람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지킬 수 있었고, 아

이들도 잘 자라 주었구요 그리고 지금은 상담사로 일하

면서 나와 같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

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렇듯이 한 사람의 

삶의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삶으로의 재구성이 가

능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르겠지만, 긍정적 형태

의 ‘극복’을 통해 삶의 재구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다중적인 폭력

에 노출되었던 한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이, 그의 생애

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삶의 재구성이 가능했는지

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심층면접의 내용을 텍스트화한 자료를 사용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폭력은 참여자의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고, 참여자의 자

아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참

여자는 청소년기의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로 인해 살아오

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삶, 타인으로부

터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왔다. 즉 연구 참여자는 ‘타자

화된 삶’을 살아온 것이다. 셋째, 참여자는 아버지의 폭

력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긍정적

인 삶으로의 재구성이 가능했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기존의 연구들은,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도식의 연구들이 많다. 하지

만 본 연구는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 점은 

기존 연구와 상이한 점이다. 청소년기의 가정폭력 경험

의 외상으로 인해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고, 정체

성이 훼손된 결과를 가져온 점은 기존의 연구와 같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기독교신앙’ 이라는 삶의 매

개체를 통하여 폭력의 부정적 요소를 상담사가 될 정도

의 긍정적인 삶으로의 삶의 재구성이 가능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폭력에 대한 의미와 정체성 형성 과

정에 대한 지식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둘

째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라는 도식화

된 부정적 틀을 벗어나 가족 관계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들을 지원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연구대상이 1명이라는 극히 

적은 단위의 표본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한 점이다. 물론 

4차례, 심층면접을 통하였지만, 사회적인 이슈까지 담

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둘째,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된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의 충돌, 가족관계 속에서의 각자의 역할 

차이 등 사회적측면에서의 사건 등 이러한 주제를 충분

히 담아내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점은 이러하다. 

첫째, 가정폭력 경험의 한 사람의 생애사적 연구가 그

의 삶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왔는지 존재론적 입장

에서 연구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사람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가정폭력’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도식의 틀

을 벗어나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새로운 시각을 갖

게 했다. 셋째,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극복’을 통하여 긍정적인 삶의 재구

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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